
정부, 해외자원 개발 줄줄이 철수
가스공사, 동티모르 탐사사업 재정비 … 효율성 평가 후 정리작업

MB정부에서 공격적으로 해외자원 개발에 나선 에너지 공기업들이 최근 해외 시추·개발 사업을 잇따라 접

고 운영하던 광구에서 철수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5월 이사회에서 카자흐스탄 광구 처분과 우즈베키스탄 탐사광구 사업종료 안건을 의결했다.

카자흐스탄 남카르포브스키 광구의 참여지분 42.5%를 매각 처분하고 매각 시도가 불발되면 지분 청산을 추

진할 계획이다.

또 우즈베키스탄 아랄해 탐사광구는 자체평가 결과 경제성과 탐사 유망성이 낮다는 평가를 내려 8월 탐사 2

기 작업이 만료되면 사업을 끝낼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는 동티모르 해상 탐사사업 광구에 대한 1-2기 탄성파 탐사·시추 결과 개발 전망이 낮은 것으

로 판정받은 4개 광구(A·B·C·H)를 반납하고, 정확한 예측과 리스크 분석을 통해 사업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동티모르 탐사에서 2006년 1기부터 7년 동안 투입된 총사업비는 3억19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남부발전은 캐나다 우드팰릿(Wood Pellet) 개발사업을 철회할 계획이다. 사업 여건과 경제성을 재평가

한 결과 타당성이 낮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공기업들이 해외광구에서 잇따라 철수하는 것은 정부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해외자원 개발 사업은 핵심역량만 남기고 대대적인 정리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공기업 대수술과 관련해 자원개발 사업부문의 옥석 가리기, 손쉬운 해외 M&A 사

업 대폭 정리, 공기업 단독 진출 배제 및 민간 파트너십 구축 등 3가지 기본방향을 정했다.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6월 중순 새정부의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아 경영실적

에 심각한 부실을 드러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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